
국가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ormulation of the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for a National Library

윤희윤(H. Y. Yoon)**, 장덕현(D. H. Chang)***

1)

【초 록】

국가도서관은 한 국가의 지식문화유산인 국가장서를 집

중적으로 개발․보존하고 제공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

으며, 이러한 국가적 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정체

성과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장서의 개발․관리를 위

한 장서개발정책의 수립이 필수적이다. 이를 근거로 이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기본적 원칙과 

지침을 설정하고 유형별, 매체별, 주제별 장서개발을 위한 

지침을 요체로 하는 최적의 정책모형을 제안하였다. 그 

기본방향은 모든 관종을 대표하는 국립도서관, 국내의 모

든 정보자료를 제출받는 납본도서관, 한국인의 정신세계

와 지식문화를 축적․전수하는 보존도서관, 인터넷 정보

유통을 선도하는 게이트웨이로서의 정체성과 역할로 설

정하였으며, 주요 국가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을 분석하

여 구성체계, 구조적 및 내용적 특징을 도출하고 이를 근

거로 선택적으로 벤치마킹하되 변용하였다. 결과로 서문, 

장서개발의 대상, 주체, 방법, 장서개발의 우선순위와 기

본원칙, 장서개발 기본지침, 주제별 집서수준 지침, 보존

관리 및 제적․폐기 지침, 협동장서개발 전략, 장서개발정

책(CDP)의 관리주체 및 개정주기로 구성된 국가도서관 

장서개발정책 모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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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national library bears responsibility to collect, 

develop, manage and preserve the national knowledge 

resources and heritages. The institution, in order to 

accomplish this duty, should center on systematically 

developed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This paper, in 

this regard, strives to propose a model to comprise of 

basic principles of collection development of a national 

library in order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resources by the types and subjects. Major emphasis was 

put on the nature of a national library as a legal deposit 

library, an information gateway, and a repository for 

national information resources. As a result, a model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appropriate for a national 

library has been proposed by analyzing cases in other 

countries to guide establishing principles for determining 

and analyzing the types and magnitude of the collection 

acquisition; by applying the Five-level conspectus to be 

optimal to collection magnitude; and, by identifying the 

essential elements in systematic development of national 

knowledge/ information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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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국가도서관은 한 나라의 지식문화 유산인 국가장서를 

집중적으로 개발․보존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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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서는 법적 및 실무적 근거와 지침인 장서개발정

책(Collection Development Policy)을 수립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실정법의 근거조항, 범국가적 도서관정

책,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의 공식자료인 중장기 비전에

서 그 논거를 추출할 수 있다. 

우선, ｢도서관법｣(법률 제9528호) 제18조 제1항에 의

해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제19조 업무 규정의 

핵심은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수집․제공․보존관리’, 즉 

포괄적 의미의 장서관리라 할 수 있다. 이는 국립중앙도

서관이 웅대한 건물, 유능한 직원, 강력한 정보기술을 확

보하더라도 충실한 장서개발과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전

제되지 않으면 한국을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한국의 

지식세계와 정신문화를 집적한 지식문화의 보루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도서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2008년 8월 6일자로 확

정․공표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2013｣에서 제

시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우선 과제는 ‘선진국 수준의 장

서확충을 위한 장서개발정책의 제도화, 납본제도의 개선

과 실효성 확보, 국내외 자료수집의 강화, 하이브리드 도

서관 구현을 위한 다양한 지식정보자원 수집’ 등이다. 

마지막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장서개발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또 다른 근거는 2006년에 수립한 중

장기 비전인 ｢국립중앙도서관 2010｣이다. 이 비전에서 

설정된 4대 기본원칙 ‘수집자료 및 제공서비스의 하이브

리드화,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이용)권의 강화와 평등

화, 대중 밀착형 도서관과 독서문화의 생활화, 국가의 문

화발전 및 경제성장의 동력화’ 가운데 ‘한국 지식문화 유

산의 자존심과 보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그 이유는 모든 국가도서관이 그러하듯이 국립중앙도서

관도 당대와 후대를 위한 국가지식문화유산기관으로서

의 위상을 정립하려면 체계적인 장서개발을 전제로 자

료의 누적성, 역사성, 장기 보존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

한 비차별적 접근(이용)성을 보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5년 10월 15일 ‘국립도서관’으

로 개관한 이래로 국립중앙도서관은 공식문서로서의 

장서개발정책을 수립․적용한 적이 없다. 성문화된 계

획문서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장서개발 및 관리는 논리

적 체계성과 최적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은 자명하

다. 왜냐하면 계획기능이 부재하거나 부실한 상황에서 

수행하는 실무는 대증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결

과의 객관적 평가를 통한 피드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

다. 더구나 최근에 국립중앙도서관의 강력한 의지가 반

영된 ｢도서관법｣의 근거조항, 국가 도서관정책의 추진

과제, 중장기 비전의 목표에서는 모두 장서개발과 관리

문제를 최우선 정책과제 내지 추진전략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서개발정책의 성문화는 매우 중요하

고 시급한 사안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립중앙도서관이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도서관으로의 책무와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장서개발정책을 수립․제안하는데 있다. 이를 

구체화하면 주요 국가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을 벤치마

킹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지침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일반자료, 특수범주 자료, 전자자료의 유형별 및 매체별 

또는 주제별 개발지침을 요체로 하는 최적의 장서개발

정책 모형을 제안하고 장서개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

록 각종 세부지침(일반자료, 특수범주 자료, 주제별 장

서, 전자자료, 보존관리 및 제적․폐기)을 제시하였다. 

장서개발정책을 통하여 모든 직원이 도서관 및 장서개

발의 목적과 목표를 이해함으로써 최적의 장서를 구축

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자료선택과 수집업무를 담당하

는 개인 및 부서의 편견을 최소화함으로써 균형된 집서

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장서개발정책 성문화는 지역

대표도서관을 비롯한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

관 등이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할 때 원용할 수 있어 관종

별 장서개발정책의 성문화를 촉진시킬 것이다.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이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외국의 국가도서관 중 북

미의 미국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1), 유럽의 

영국국가도서관(British Library)2), 오세아니아의 호주

 1) LC Collection Development and Policies. [cited 2010.12.1]. <http://www.loc.gov/acq/colldev/handbook.html>.

 2) BL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cited 2010.12.1]. <http://www.bl.uk/aboutus/stratpolprog/coldev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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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Australia)3), 아시아의 

일본 국립국회도서관4)의 4개국 국가도서관의 장서개발

정책 구성체계 및 내용적 특징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국

가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기본유형과 요소들을 파악하

였다. 

다음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선정지침, 장서확충

계획, 납본제도와 자료수집 방법, 자료유형․주제․언어

별 소장현황, 연차증가량, 각종 기준과 매뉴얼, 자료구입

계획서, 근거법규 등을 최대한 수집한 후에 장서개발 및 

보존관리의 현주소와 강약점을 정밀 분석하여 장서개발

정책 수립의 배경정보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국내외 국

가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CDP) 모형을 제안하

였다. 연구의 기본방향은 아래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최신자료

와 소급자료를 최대한 수집․제공․보존하는 지식문화유

산기관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외국의 고품질 학술자료도 

가능한 한 많이 개발․제공․보존하는 국가문헌정보센터

로서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서개발정

책이 요체인데, 그 기본방향은 다음의 7개 항목이다. 

첫째, 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이념적 기조에는 대한

민국의 모든 관종을 대표하는 국가도서관, 국내에서 발

행․제작된 모든 자료를 제출받는 납본도서관, 한국인

의 정신세계와 지식문화를 축적․전수하는 보존도서관, 

그리고 인터넷 및 디지털 정보유통을 선도하는 주제게

이트웨이로서의 정체성과 역할이 반영되어야 한다. 둘

째, 장서개발정책의 스펙트럼은 자료수집을 넘어 모든 

정보자료의 요람(선정과 수집)에서 무덤(제적과 폐기)

까지를 포괄하는, 소위 장서관리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셋째, 장서개발정책의 대상은 국내외에서 생

산․제작되는 인쇄매체 중심의 아날로그 자료와 전자자

료 및 인터넷 정보자원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콘텐츠를 

포섭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형 정보자료를 개발의 범주

로 상정한다. 넷째,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

개발 방법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수용한다. 

즉, 전통적 수집방식인 납본, 구입, 수증, 교환. 기탁 등

과 디지털 정보기술을 활용한 매체변환(마이크로화, 디

지털화), 스캐닝, 다운로드, 그리고 영인․복제를 모두 

적용한다. 다섯째, 장서개발의 수준은 자료의 유형별, 매

체별, 주제별 중요성과 수집강도를 명시한 지표를 적용

함으로써 인식도를 제고하고 실용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장서로서의 중요성 및 수집강도에 대한 수

장서개발
정책

⑦ 벤치마킹
(주요 국가도서관 장서
개발정책의 취사선택)

① 이념적 기조 
(국가대표도서관, 납본도서관, 보

존도서관, 디지털 도서관)

② 정책의 스펙트럼
(장서관리의 요람에서 
제적/․폐기까지)

③ 대상자료의 범주
(하이브리드형 정보자료
= 아날로그+디지털)

④ 자료개발방법 
(전통적 수집방법+디지털 

장서개발)

⑥ 수혜(이용)집단
(목표집단의 주제별 

차등화)

⑤ 장서개발 수준
(국가장서로서의 중요성 및 수집강도의 
자료유형별, 매체별, 주제별 기호화) 

<그림 1>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CDP) 수립의 기본방향

 3) NLA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cited 2010.12.1]. <http://www.nla.gov.au/policy/cdp/CDP.pdf>.

 4) 国立国会図書館,資料収集方針書(2009). [cited 2010.12.1]. <http://www.ndl.go.jp/jp/aboutus/pdf/housin20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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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기호화한다. 여섯째, 장서개발정책의 수혜자는 모

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자료유형 및 주제에 따라 목

표 이용집단을 차등화한다. 예컨대 납본방식으로 수집하

는 국내자료는 모든 국민을 위한 장서개발이지만, 외국

자료의 주제별 장서개발과 디지털 회색문헌(학위논문, 

각종 연구보고서, 학술대회 및 세미나 자료집, 회의자료 

등)을 수집하기 위한 인터넷 장서개발은 연구자를 목표

집단으로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주요 국가도서관의 장서

개발정책 분석에서 도출된 구성체계 및 특징 중에서 벤

치마킹할 필요가 있는 항목이나 내용은 최대한 수용하

되 선택적으로 변용한다. 

4. 장서개발정책 모형

기본방향에 입각한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CDP)

의 바람직한 모형(안)은 <그림 2>의 기본구조처럼 총 8개 

영역으로 대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4.1 서 문

4.1.1 도서관의 사명과 책무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한국의 지적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한국인의 지식정보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사명을 지니고 있다. 이를 달성하

려면 국내외에서 생산․유통되는 지식정보와 지적 문화

유산을 최대한 수집․보존하는 국가지식보고, 국민의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이용권을 보장하고 정보취약계층

의 상대적 격차를 해소하는 국가정보서비스센터, 전국에 

산재하는 모든 도서관의 발전과 서비스를 지원․계도하

는 지도자, 그리고 다른 국가의 도서관과 교류․협력하

는 창구로서의 책무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국

립중앙도서관의 책무와 역할은 체계적인 국가장서 개발

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도서관법｣ 제19조에서 규정

서문
장서개발의 대상․주체․
방법, 우선순위와 기본원칙

장서개발의 기본지침
주제별 집서수준의 지침, 

보존관리 및 제적․폐기지침
협동장서개발 전략 

CDP의
관리주체 및 
개정주기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 모형

1. 서 문
  1.1 도서관의 사명과 책무
  1.2 장서개발정책의 목적과 

범위
  1.3 장서개발과 지적 자유 및 

저작권의 관계
2. 장서개발의 대상, 주체, 방법
  2.1 대상
  2.2 주체
  2.3 방법 
3. 장서개발의 우선순위와 

기본원칙 
  3.1 수집수준과 우선순위
  3.2 장서개발의 기본원칙

4. 장서개발의 기본지침
  4.1 국내자료 
4.1.1 적용대상과 기본지침
4.1.2 일반자료의 개발지침
4.1.3 특수범주자료의 개발지침
4.1.4 전자자료의 개발지침
  4.2 외국자료
4.2.1 적용대상과 기본지침
4.2.2 자료유형 및 매체별 개발지침
4.2.3 일반자료의 주제별 개발지침
4.2.4 전자자료의 개발지침
5. 주제별 집서수준의 지침
  5.1 기본지침
  5.2 주제별 집서수준 지침
6. 자료보존관리 및 제적․폐기지침
  6.1 기본지침
  6.2 자료보존관리지침
  6.3 자료제적․폐기지침
7. 협동장서개발 전략

8. 장서개발정책의 
관리주체 및 개정주기

1. 일반자료개발 세부지침
2. 특수범주자료개발 세부지침
3. 주제별 장서개발 세부지침
4. 전자자료개발 세부지침
5. 자료보존관리 및 제적․폐기 세부지침

NLK Conspectus
1. 최소수준
2. 기본정보수준
3. 학습교육지원수준
4. 연구수준 
5. 망라적 수준

<그림 2>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CDP) 모형의 기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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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9가지 업무 중에서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수집․제

공․보존관리’를 가장 중시하고 주력해야 한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은 시대사조의 수용성, 수집자료의 융합

성, 구성체계의 견고성, 현실적 적합성,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성 등을 함축하는 장서개발정책에 입각하여 국가장

서를 개발․관리한다. 

4.1.2 장서개발정책의 목적과 범위

￮ 목적

장서개발정책의 본질적 목적은 국립중앙도서관(자료

보존관, 국립디지털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포

함)의 장서개발과 보존관리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

하고 우선순위를 제시하며, 다양한 주제․언어․유형별

로 선택기준을 설정하고, 미래의 장서개발을 위한 일관

되고 견고한 기초를 확립하는데 있다. 이를 통하여 기대

할 수 있는 장서개발정책의 부수적 목적은 국가차원의 

장서개발 및 보존관리에 대한 열정, 기본원칙과 집행기

준에 의거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장서관리의 의지, 그

리고 장서개발 업무의 제도적 실천을 성문화한 정책문

서를 대내외에 천명하는데 있다.

￮ 범위

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은 장서개발 및 보존관리의 프

레임워크로서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정책문서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에 적시하는 <표 1>의 주요 내

용을 중심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한다.

4.1.3 장서개발과 지적 자유 및 저작권의 관계

도서관은 IFLA의 ‘도서관과 지적 자유에 관한 성명’ 

(Statement on Libraries and Intellectual Freedom)과 

‘디지털도서관선언’(Manifesto for Digital Libraries), 한

국도서관협회의 ‘도서관인 윤리선언’을 지지하고 저작권

법을 준수하며, 장서개발에 다음과 같이 반영한다.

∙도서관 장서에 대한 평등한 접근은 모든 사람의 권

리이며 당대와 후대를 위한 세계의 지적 및 정신적 

풍요와 다양성에 대한 학습과 이해를 촉진한다. 

∙도서관은 한민족과 인류세계의 기억을 전승하여 사

회발전에 기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하여 장

서개발을 통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

1. 서 문

∙도서관의 사명과 책무

∙장서개발정책의 목적과 범위

∙장서개발과 지적 자유 및 저작권의 관계

2. 
장서개발의 대상, 주체, 

방법 

∙장서개발의 대상

∙장서개발의 주체와 책임(조직부서)

∙장서개발의 방법(납본, 구입, 수증, 국제교환. 기타) 

3.
장서개발의 

우선순위와 기본원칙

∙수집수준과 우선순위

∙장서개발의 기본원칙

4. 장서개발의 기본지침

∙국내자료: 적용대상과 기본지침, 일반자료 개발지침, 특수범주 자료 개발지침, 전자자료 개발지침

∙외국자료: 적용대상과 기본지침, 자료유형 및 매체별 개발지침, 일반자료의 주제별 개발지침, 전자자료 

개발지침

5.
주제별 집서수준의 

지침 

∙기본지침 

∙주제별 집서수준 지침: WLN, LC, NDL의 컨스펙터스를 원용하여 국가장서의 집서수준(현재의 장서수준, 

미래의 수집의지와 수집목표, 보존의지의 강도와 심도)을 5단계, 즉 최소수준(Minimal Level), 기본정보수

준(Basic Information Level), 학습교육지원수준(Study or Instructional Support Level), 연구수준

(Research Level), 망라적 수준(Comprehensive Level)으로 구분하여 주제별 장서개발에 적용함

∙주제별 자료의 포맷 및 특성별 기준 제시

∙도서관의 주제별 및 매체별 집서수준 제시

6.
보존관리 및 

제적․폐기지침

∙기본지침

∙자료보존관리지침

∙자료제적 및 폐기지침

7. 협동장서개발 전략
∙외국 국가도서관 및 국내 주요 국립도서관과의 협동장서개발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기타 국가수준의 국립도서관 및 문화기관과의 협력개발 등

8.
장서개발정책문서의 

관리주체 및 개정주기

∙장서개발정책의 관리주체(주무부서)

∙장서개발정책의 개정주기

<표 1>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CDP)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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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 국민의 자아성장 의욕을 

고취하며, 도서관 및 이용자의 자유를 지키고 정보

접근 및 이용의 평등권을 확립한다. 

∙도서관은 국민과 모든 이용자가 동등하게 각종 자

료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장서를 개발

한다. 이는 인종, 사상, 종교, 성별, 나이, 직업, 기타 

이유를 불문하고 비차별적이고 공정하게 적용된다. 

∙도서관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이용자

의 공정이용을 보장한다. 이를 위하여 자료를 개발

하고 각종 정보서비스(대출업무, 상호대차와 문헌

제공서비스, 자료복사서비스, 라이선스 접근)를 제

공하며, 국가장서 보존관리에 있어서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직원과 이용자에게 적극 홍보․촉진한다.

4.2 장서개발의 대상, 주체, 방법

4.2.1 대상

장서개발정책에 명시하는 ‘자료’, ‘정보자료’, ‘정보자

원’, ‘지식정보’는 호환적인 용어이며, 그 대상은 국가장

서 또는 국가문헌을 개발․제공․보존하는데 유용한 아

날로그 자료 및 디지털 정보자원으로서 지식문화유산적 

가치, 교육학술적 가치, 연구개발 활동에 필요할 뿐만 아

니라 잠재적 이용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정보자료를 말

한다. 장서개발정책에서 강조하는 국가장서 또는 국가문

헌은 도서관이 국내외에서 생산․유통되는 각종 자료를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보존하는 장서, 즉 지식세계 및 

기록문화의 역사성, 누적성, 체계성, 가치성을 담보하는 

대한민국의 지식문화유산에 대한 합집합적 개념과 정체

성을 의미한다.

4.2.2 주체

도서관의 장서개발 및 예산에 관한 총체적 권한과 책

임은 관장에게 있다. 다만 자료유형 및 사이트를 감안하

여 인쇄자료 및 비도서자료는 자료관리부 자료기획과가, 

연속간행물 및 정부간행물은 정책자료과가, 장애인용 대

체자료는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가, 전자자료는 디

지털자료운영부 디지털기획과가, 어린이․청소년자료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정보서비스과가 장서개발을 주

도하며, 기타 관련부서(주제정보과, 도서관연구소 등)가 

분담 또는 협력한다. 장서개발부서의 모든 직원은 최근

의 학술적 연구결과에 대한 전자적 접근에서 오래된 희

귀서와 귀중서의 보존관리에 이르기까지 최적의 국가장

서를 개발․관리하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접근방법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4.2.3 방법

도서관은 국내에서 발행․제작된 모든 자료의 법적 

제출(납본), 국내외 자료의 구입, 수증, 국제교환, 기탁, 

영인․제본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국가장서를 개발․관

리한다. 

① 납본: ｢도서관법｣ 제20조 제1항은 ‘자료를 발행 또

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도서관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료를 납본방식으로 수집하여 국가장서

로 등록하고 영구히 보존한다. 또한 국민에게 열

람․참고서비스 및 상호대차 방식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국가서지를 편찬하여 국내외에 홍보하는데 

활용한다. 한편, 온라인 자료는 ｢도서관법｣ 제20조

의2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에서 서비

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

인 자료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수집․보존한다. 

② 구입: 도서관은 지식문화유산의 확보와 정부 정책

수립 및 국민의 조사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

비스를 제고하며, 국가지식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입방식으로 국내외 자료를 수

집한다. 주요 대상자료는 미소장 국내자료, 파오손 

등으로 인한 수선․복원이 불가능한 자료, 외국 학

술자료 및 한국관련자료, 라이선스 자료 등이다. 

③ 수증: 납본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출판된 자료나 

도서관이 소장하지 않은 자료(일반도서, 학술도

서, 연구보고서, 연속간행물, 정부간행물, 멀티미

디어, 시청각 자료 등)는 수증방식으로 수집한다. 

다만 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 및 세부지침에 부합

하지 않는 자료나 복본은 수증을 거절하거나 등록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국제교환: 도서관은 각국의 주요 도서관과 국제교

환을 통하여 정부간행물, 정책 및 통계자료, 학술

연구기관의 간행물, 외국에서 발간된 한국관련자

료 등을 수집하는 한편, 여러 국제기구로부터 기탁

도서관으로 지정받아 수집한다.

⑤ 기타: 도서관은 소장하지 않거나 구입, 수증, 교환 

등의 방식으로 수집할 수 없는 자료 중에서 국내

외 소재의 한국 고문헌 및 한국관련 근현대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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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영인․복제, 마이크로화, 디지털화 등의 방식

으로 수집한다.

4.3 장서개발의 우선순위와 기본원칙

4.3.1 수집수준과 우선순위

도서관은 다음의 5가지 수집수준을 순서대로 우선순

위를 적용하여 국가장서를 개발한다. 다만 자료의 유형

과 매체, 주제, 언어(국가), 기대수명에 따라 우선순위를 

달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통적 또는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① 보존수집(Archiving Collection): 도서관은 한국

을 대표하는 지식정보센터로서 정보자료의 완벽

한 보존기능을 전제로 당대이용의 편의성과 후대

전승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따라서 국가장서를 개

발할 때는 자료의 유형과 매체, 주제, 언어 등을 

불문하고 지식정보의 부존자원화 및 선진국의 저

작권 강화전략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보존

기능을 가장 중시하여 1차 자료 중심의 실물 수집

을 극대화한다.

② 완전수집(Perfect Collection): 도서관은 정보자료 

중심의 국가지식문화유산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므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국내자료 수집의 완전

성을 지향한다. 

③ 혼합수집(Hybrid Collection): 도서관은 방대한 분

량의 아날로그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있으나 인

터넷 정보유통이 보편화됨에 따라 디지털 정보매

체에 대한 선호도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장서

개발의 무게중심은 인쇄자료에 두되, 이를 보완하

거나 대체할 필요성이 있는 자료는 라이선스 비용, 

접근․검색의 편의성, 요구도와 이용가능성, 보존

력 등을 고려하여 전자형 패키지로 제공하는 등 

인쇄자료와 전자자료를 혼합하여 소장기능과 접근

패러다임의 균형을 추구한다.

④ 보완수집(Back-up Collection): 도서관이 납본, 구

입, 수증, 교환 등의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완전하

게 수집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자료의 유형이나 주

제에 따라서는 미납본 자료의 확인과 구입, 연속간

행물 결호의 보충, 파오손자료의 수선․교체․매

체변환, 미소장 고문헌의 영인․복제 등을 통하여 

보완한다. 

⑤ 분담수집(Sharing Collection): 도서관은 국가수준

의 다른 도서관과 협력하여 특정 주제자료, 고가자

료, Web DB, 회색문헌, 인터넷 정보자원 등을 분

담형태로 개발함으로써 예산지출의 효율성 및 자

료내용의 중복성을 최소화한다.

4.3.2 장서개발의 기본원칙

도서관이 국가장서를 개발할 때 적용하는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도서관은 현재의 이용자뿐 아니라 미래의 잠재적 

이용을 염두에 두고 장서를 개발한다.

∙도서관의 장서개발은 망라성을 추구하되, 모든 자

료를 수집하기 어렵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

제, 유형, 언어 등의 자료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수집한다. 

∙도서관은 자료의 지식문화적 중요성, 학술연구적 가

치, 잠재적 이용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장서구성의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하며, 담당자의 사상, 종교, 정

치적 입장, 개인적 이해관계와 모든 이해관계를 초

월한 입장에서 선택의 공정성과 공평성을 확보한다. 

∙보존상 필요성과 이용․복사 등에 따른 파오손 가

능성을 고려하여 복본수를 결정한다. 

∙도서관은 대중을 위한 일반적 교양자료에서부터 연

구집단을 위한 전문 학술자료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수집한다. 장서구성의 체계성과 균형성을 확립하며, 

이를 위하여 장서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핵심자

료, 주변자료, 학제적 자료 등을 고루 수집한다. 

∙도서관 장서개발의 궁극적 목적은 범국가적으로 현

재 및 미래에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료를 수

집․제공․보존․전수하는데 있다. 따라서 납본수

집의 대상이 아닌 경우, 특정지역으로 한정하여 기

술한 자료는 당해지역의 도서관이 수집하도록 유도

한다. 

∙도서관은 동일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발행 또는 제

작된 포맷이 다르면 각각 최우량판(버전)을 수집한

다. 예외로 취급해야 할 자료를 제외한 3차원 인조

물은 수집하지 않는다.

∙도서관은 장서개발정책에 명시된 우선순위에 입각

하여 자료를 수집하되, 이를 담당하는 부서와 직원

은 더 상세한 지침과 기준을 준비하여 실무에 활용

한다.

∙자료의 매체별 수명주기가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보존해야 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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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인쇄매체를 우선 수집한다.

∙자료가 다양한 매체, 즉 인쇄본, 마이크로형태, CD- 

ROM, 파일형태(HTML, PDF 등)로 존재할 경우

에는 인쇄매체, 파일, CD-ROM, 마이크로형태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수집하고, 기대(유효)수명

이 짧은 자료는 온라인 DB 등의 전자매체를 적극 

활용한다.

4.4 장서개발의 기본지침

4.4.1 국내자료 

￮ 기본방향

∙일반자료는 인쇄 및 비인쇄자료 중에서 일반도서, 

참고도서, 연속간행물, 정부간행물, 학위논문, 기타 

회색문헌(보고서, 학술대회 자료집, 회의자료 등), 

가제식 자료, 규격과 특허, 지도자료, 사진자료, 악

보 등, 마이크로자료, 시청각자료를 말한다. 

∙특수범주자료는 일반자료의 범주에 포함될 수도 있

으나 그 속성, 제본형태, 유통경로, 이용집단, 지적 

수준, 기대수명 등의 측면에서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료, 즉 고서․고문서․고지도 등의 

고문헌, 영인․복제자료, 어린이․청소년자료, 장애

인용 대체자료, 단명자료, 기타로 구분한다.

∙전자자료는 CD-ROM, DVD 등의 오프라인 자료, 전

자책․전자잡지․Web DB 등의 온라인 자료, 그리

고 인터넷 사이트로 유통되는 웹정보자원을 말한다.

∙납본대상인 신간자료는 ｢도서관법｣ 제20조 제1항

의 납본규정에 근거하여 망라적으로 수집․개발하

며, 납본된 자료라 할지라도 이용 및 보존용으로 복

본이 필요할 경우에는 구입과 기타 방법으로 수집

하거나 영인․복제 등의 방식으로 복본을 추가로 

확보한다.

∙납본대상에서 제외된 각종 특수범주자료는 내용적 

이용가치 및 형태서지적 보존가치의 중요성을 기준

으로 구입, 수증, 영인․제작, 디지털화 등을 통해 

선택적으로 개발한다.

∙그 외에 납본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필사, 발행, 제작

된 고문헌과 일제 강점기의 자료를 비롯한 소급자

료는 사료적 중요성을 기준으로 최대한 수집한다.

∙특수범주자료 중에서 어린이․청소년자료와 장애

인용 대체자료는 그 성격과 이용집단을 감안하고, 

전자자료는 생산과 유통 비중, 이용자의 선호도 등

을 고려하여 가까운 장래에 각각 별도의 장서개발

정책을 수립한다.

￮ 일반자료 개발지침 

일반자료의 개발지침을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유형 개발 지침

일반도서
∙도서관은 납본수집을 원칙으로 일반도서를 수집하되,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구입, 수증, 

교환 등을 통하여 최대한 수집한다. 다만 저수준의 교재 등은 그 자료적 가치를 고려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수집한다.

참고도서

∙사전, 백과사전, 편람, 연감, 인명정보원, 지리정보원, 색인초록지, 도서목록 등으로서, 전자형, Web DB 등의 버전으로도 

출시되는 경우 인쇄형을 우선 수집하고, 전자형 등은 보완적으로 납본이나 구입 등의 방식으로 수집한다. 참고도서는 

납본제의 시행 전후를 불문하고 완전하게 수집하며, 특히 납본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출판된 소급자료를 원본구입, 대체본 

제작 등의 방식으로 최대한 수집한다. 

연속간행물

∙잡지(대중지, 학술지), 소식지, 연간보고서, 연감, 신문 등으로서,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는 연속간행

물을 망라적으로 수집한다. 학술지의 경우, 심사제도가 있는 인쇄형을 우선 수집하되, 온라인 접근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잡지로도 계약한다. 신문은 원본 수집을 원칙으로 하되, 소급자료일 때는 축쇄본, 마이크로형태, 전자버전의 수집 

또는 이용가능성을 검토하여 대체본 위주로 수집한다. 

 정부간행물

∙국가와 자치단체, 준정부기관이 발간한 정책자료, 백서, 연감, 연보, 보고서, 통계집 등으로서, 중앙정부 및 준정부기관의 

간행물과 자치단체 발간 자료는 모두 수집한다. 또한 자료 전체가 지방의 이해와 관련된 자료, 자치단체 이하의 행정단위(읍, 

면, 동)에서 생산된 자료 가운데 법규(정관, 규정), 재무제표, 회의록, 지방세 납부자 보고서 등은 지역대표도서관이 

수집하도록 유도한다. 

학위논문
∙납본으로 수집하는 학위논문은 인문학, 사회과학, 예체능 분야에서 원본수집을 전제로 보존의 완전성을 지향하며, 내국인이 

외국대학에 제출한 외국 학위논문은 한국연구재단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협력하여 접근 및 이용의 편의를 제공한다.

 기타 

회색문헌

∙연구 및 조사보고서, 학술대회 및 세미나 자료집, 회의자료 등의 회색문헌은 선택적으로 수집하며, 각종 보고서 등은 

국가기록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연구재단 등과 협력하여 분담 수집하고 접근성을 높인다. 

<표 2> 국내 일반자료 개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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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범주자료 개발지침

특수범주 자료의 개발지침을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유형 개발 지침

고문헌

∙고서는 1910년 이전에 간행 또는 필사된 자료로서, 필사본, 목판본, 활자본 등으로 구분하여 최대한 수집한다. 

∙고문서는 국왕문서, 관부문서, 사인문서, 사찰문서 등을 중심으로 수집한다.

∙고지도는 한국의 고지도, 외국에서 제작된 한국관련 고지도, 외국 고지도로 대별하여 최대한 수집한다. 

∙서간류는 서예(왕실, 일반 등), 간독(간찰, 필첩, 유묵 등), 시고(별시, 하시 등), 탁본 등을 말하며, 원본수집 또는 

양질의 탁본수집을 우선한다.

∙서각류에는 목판각(판목, 현판 등), 금석각(비, 지석, 석각, 명문), 인장(어보, 관인, 사인 등)이 포함되며, 지속적으로 

수집한다. 

∙귀중서는 1659년 이전의 자료로 형태서지적 측면에서 귀중하거나 희귀할 경우 구입 또는 수증하고, 복본은 현재의 

소장유무를 감안하여 수집여부를 판단한다. 

∙필사본은 저서․편지․일기 등의 개별자료, 단체나 조직의 일상적 활동에서 생산된 문서자료를 포함하며, 연구․심미적 

중요성과 역사적 가치를 기준으로 수집한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고문헌은 진본으로서 출처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중점 구입하며, 기타 수증 및 장기임대 방식으로 

보완한다. 또한, 연구가치가 충분하더라도 지역적으로 제한된 내용의 자료는 당해지역의 도서관이 수집하도록 유도한다.

∙마이크로화 되었거나 디지털화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선별․수집한다. 

영인․복제자료

∙주로 미소장 고문헌과 납본제도 도입 이전에 간행된 지장본 현대자료를 중심으로 수집한다. 대상자료가 국내 타기관 

및 외국기관에 소장되어 있을 경우 1910년 이전에 간행․필사된 것 또는 도서관 소장본이 영본이고 외국 소장본이 

완질인 자료를 우선 개발한다. 단, 도서관 소장본이라 하더라도 판본이 다른 자료는 수증, 영인․복제 등을 통해 

수집한다.

어린이․

청소년자료

∙어린이․청소년용으로 발간․제작된 일반자료, 참고자료, 자녀용 부모자료, 교육 및 연구용 자료는 납본수집을 근간으로 

개발하되, 미납본자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납본을 요청하고, 납본제 시행 이전의 자료는 구입과 수증방식을 병행한

다. 어린이․청소년의 교양습득, 정서함양, 인격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독서진흥용 권장도서 및 교양도서는 체계적으로 

개발한다. 원로 아동문학가가 저술한 아동문학 관련 주요 자료는 수증활동을 강화하여 장서에 편입시키거나 위탁관리를 

유도한다.

<표 3> 국내 특수범주자료 개발 지침

유형 개발 지침

가제식 자료
∙정부가 제공되는 법령 등의 가제식 자료는 추록분이 생산되는 한 수집․가제하며, 자치법규는 가제작업을 통한 원본보존보

다 인터넷 접근을 강화한다. 

 규격과 특허
∙규격 및 특허자료는 선택적으로 수집하며, 도서관이 수집하지 않는 자료는 특허청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의 사이트

를 통하여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도자료

∙낱장 지도, 차트, 지도책, 항공탐사 및 원격탐사 이미지 및 지도제작과 관련된 문헌, 지리정보원 등을 포함하는데, 역사적 

지도자료는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개발한다. 특히 미납본된 국내 지도자료와 외국에서 생산되었거나 존재하는 지도를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고지도 등은 기존 지도장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수집하되 구입을 우선으로 기증요청이나 보존대행 

등의 방안도 강구한다. 최신 지도자료는 아날로그 형태와 디지털 버전을 불문하고 법적 납본, 지도제작 및 유통기관의 

기증요청, 구입 등을 통하여 최대한 수집한다. 

 사진자료
∙사진자료는 원본 수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입과 수증 등을 통하여 수집한다. 특히 한국의 역사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 및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사진자료는 원본 또는 사본을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수집, 보존하는 동시에 디지털화한다. 

악보 등

∙국제적으로 저명한 한국출신 작곡가의 악보․습작․사적 자료, 유명한 음악출판사나 연주단체의 관련자료, 작곡가 및 

연주자의 원본자료와 사본은 구입, 수증, 유증의 방식을 병행하여 수집하되, 기존장서의 연구가치를 높이는 사본 수집에 

우선순위를 둔다. 구입을 통한 수집대상에는 인쇄자료 중심의 음악장서를 보충하는데 중요한 희귀성 음악자료, 주제나 

독자를 지원하는데 유용한 참고자료 등을 포함한다. 

마이크로자료
∙마이크로자료는 일반도서, 연속간행물, 신문, 시청각자료 등의 개발지침을 준용하되, 자료가 인쇄형, 마이크로형태, 전자형

으로 존재할 때는 인쇄형, 전자형, 마이크로형태의 순으로 수집한다.

시청각자료

∙시각자료(슬라이드, 필름스트립, 비디오 테이프, 영화필름, 비디오 디스크, 트랜스 페어런스 등), 청각자료(음반, 카세트 

테이프, 오디오 테이프, CD 등), 실물 또는 모형자료(지구의, 표본, 게임 등)를 포괄하나, 원본수집을 통한 원형보존의 

필요성이 높지 않는 시청각자료는 디지털 포맷을 우선 수집한다. 기존장서에 포함되어 있는 시청각자료는 주기적 마이그레

이션을 통하여 접근성과 보존력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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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자료 개발지침

전자자료의 개발지침을 요약하면 <표 4>와 같다.

유형 개발 지침

오프라인(패키지형) 

전자자료

∙CD-ROM, DVD, VCD, 디스켓, 테이프 등의 물리적 장치에 고정시킨 패키지 계통의 디지털 콘텐츠로서, 오프라인 

전자출판물이 인쇄형과 함께 유통될 경우 양자를 각각 수집하되, 인쇄형 수집에 우선순위를 둔다. 또한, 오프라인 

전자출판물이 네트워크형으로도 존재하면 접근․열람, 복제․다운로드 등의 계약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네트워크형을 우선적으로 계약하고, 현재 오프라인형으로 수집하는 전자출판물이 접근․열람, 복제․다운로드 

등의 계약조건 등을 충족시킬 경우 네트워크형으로 전환한다.

온라인(네트워크형) 

전자자료

∙전자책, 전자잡지, Web DB, 도서관 장서의 디지털 사본 등 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계통의 전자출판물

로서 온라인 전자자료는 적극적으로 개발하되 접근 및 검색의 신속성과 편의성 외에도 동시 접근자 허용기준, 

사이트 내에서의 복제와 다운로드, 원격복사․제공서비스, 디지털 아카이빙에 유의하고, 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빙과 

이용서비스를 동시에 허용하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한다.

인터넷(웹) 

정보자원

∙전자책, 전자잡지, 정부간행물, 학위논문, 보고서, 정책 및 행정문서, 통계데이터 등 웹으로 유통되는 각종 파일단위의 

전자출판물로서 대표적인 서지DB, 주제별 전문지식DB, 회색문헌(보고서, 회의자료, 학위논문, 정부간행물 등), 

파일단위의 학술논문(오픈 액세스 논문), 단편적인 학술정보(통계DB, 조사데이터, 법령정보, 지도자료, 정책문서 

등), 시소러스, 희귀자료와 절판자료, 기관레포지터리, 디지털 문서관, 학술출판사, DB 벤더, 상업용 DDS 기관, 

학술연구기관․학(협)회․행정 및 공공기관 등의 파일링을 우선적으로 개발한다.

<표 4> 국내 전자자료 개발지침 

4.4.2 외국자료

￮ 기본방향

∙도서관은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 주한 외국 대사관 

등에서 발행/작성된 자료 등에서 발간․제작된 학

술연구적 이용가치와 보존가치가 우수한 자료를 중

점적으로 구입하고, 기타 수집방식(수증, 기탁, 교

환, 영인제작 등)을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개발한다.

∙수증에 의한 수집은 한국인 저자 또는 그 내용이 

한국과 관련된 자료, 최근 5년 내에 출판된 자료, 그

리고 도서관장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는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국제교환에 의한 수집은 주요 국가도서관과의 자료

교환을 통하여 정부간행물, 학술연구기관 간행물, 

외국에서 발간된 한국관련 자료 등을 주요 대상으

로 하며, 가능한 한 미국, EU, 일본, 중국과 대만의 

정부간행물은 중점 수집하도록 노력한다. 

∙기탁도서관으로 지정받은 국제연합(UN), 경제협력

유형 개발 지침

장애인용 

대체자료

∙장애인용 대체자료는 시각장애인용 자료(점자도서, 녹음도서, 큰활자도서, 전자책, 데이지, 점․묵자혼용도서, 화면해설

비디오, 촉각도서 등)와 청각장애인용 자료(수화영상도서, 수화․자막삽입 영상물, 읽기 쉬운 도서)로 선별하여 개발하

는데, 장애유형별 요구와 선호도, 인터넷과 디지털 정보유통환경을 고려하여 시각장애인용 데이지 중심의 디지털 

자료를 우선 개발․제작하고 점자도서, 카세트 테이프 등의 아날로그 자료를 보완적으로 수집한다. 또한 자료 수집, 

제작에 필요한 서지정보(대체자료 제작기관 목록, 인터넷 자료와 뉴스레터, 도서관의 대체자료 서지DB 등)를 주기적으

로 수집한다.

∙도서관이 공포된 출판물을 점자 혹은 음성으로 변환할 때는 축약본이나 일부 생략 등과 같은 변형을 지양하며, 시각장애

인을 위한 녹음도서 제작,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이나 수화의 삽입, 지적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녹음도서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저작권법｣상 저작자의 권리제한 조항을 개정․보완하는데 노력한다.

단명자료

∙팜플릿, 리플렛, 포스터, 브로슈어, 초대장, 광고 전단지, 프로그램 및 카드 등으로서 과거를 이해하는데 중요하고 

풍부한 최신정보를 제공할 경우 선별적으로 수집한다. 통상 국가에 관한 또는 국가와 관련된 단명자료는 중점적으로 

수집하는 반면 특정 지역에 관한 단명자료는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역의 대표도서관으로 이송하거나 지역도서관이 

수집하도록 유도한다. 가치가 충분한 단명자료는 사실적 정보나 서술적 정보 혹은 디자인이나 로고, 초상화 등과 

같이 시각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충분히 포함된 것이어야 하고 자체의 모양도 우수해야 한다. 

기타 자료

∙도서관이 소장하지 않은 절판 및 미출판자료, 한정판은 내용적 가치를 중심으로 선별 수집하고, 실물, 공예품 등의 

입체형 실물자료(궤도, 모형, 타임캡슐 등)는 다른 자료에 기술되거나 표현되지 않는 정보가 수록된 경우에 한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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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구(OECD), 세계기상기구(WMO), 아시아개

발은행(ADB),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유엔식량

농업기구(FAO), 국제노동기구(ILO)의 자료를 적

극적으로 수집하는 한편, 그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

한다. 

∙외국자료는 표준분류표(DDC, KDC)의 주류체계를 

구성하는 총류에서 역사까지의 모든 주제자료를 수

집범주에 포함한다. 다만 주제별 핵심자료는 최대

한 수집하고 학제적 및 주변적 자료는 예산, 수집방

식, 생산국가, 기술된 언어, 국내 유관기관의 수집

여부 등을 감안하여 선택적으로 수집한다. 주제별 

수집수준은 전체적으로 4단계(연구수준)를 지향하

되, 주요 자료유형 및 매체별 수집수준과 주제별 개

발수준은 구입예산, 학문영역 및 하위주제에 따라 1

∼4단계까지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외국자료는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생산한 최

신자료를 중점적으로 수집하되, 국가별로는 국내 

이용자가 선호하고 지식정보적 가치가 높은 영미자

료, 중국자료, 일본자료, 북한자료를 우선적으로 수

집하고, 기타 국가는 독일, 프랑스, 러시아 자료 등

의 순으로 수집을 강화한다. 물론 주제별 수집에는 

국가별 및 언어별 다양성을 반영한다.

∙도서관은 북미, EU, 중국 및 일본 등 주요출판국가

의 자료를 폭넓게 수집한다. 영어 자료의 수집에 중

점을 두면서 다른 국가의 자료 중에서 중요하거나 

독창적인 것은 원어로 된 자료를 수집한다.

∙중국 및 일본자료는 동북아지역 정책자료 및 인문, 

사회, 과학자료 등 모든 주제분야를 대상으로 수집

하며, 특히 사회과학과 문화, 역사류에 중점을 두고 

수집한다.

∙북한자료는 그 형태나 내용수준을 불문하고 망라적

으로 수집한다. 특히 북한의 권력구조, 정치체제, 

경제사정, 사회문화, 지리 등과 한국과 관련된 자료

는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자국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지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주민의 민족성과 삶, 풍

습, 가치관 등이 반영된 각국의 도서(역사, 문화, 문

학, 언어 등), 대중잡지, DVD(영화, 드라마 등) 등을 

구입이나 수증방식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수집한다. 

∙전자자료는 이용자의 요구강도, 수록정보의 유용성

과 통합성,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 인쇄본 수집의 

불가능성, 구입비용 대비 효율성 등을 원칙으로 삼

아 수집한다. 

￮ 자료유형 및 매체별 개발지침 

외국자료의 개발지침을 요약하면 <표 5>와 같다.

유형 개발 지침

일반도서

∙연구집단, 학생, 대중이 외국 사정과 발전을 이해하거나 연구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최신 학술서 및 대중서를 

엄선하여 구입 등의 방식으로 수집하되, 철학과 종교, 사회과학, 어문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예술과 스포츠, 역사와 

지리 등으로 대별하여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인문사회분야에 치중한다. 또한, 도서관현장 및 문헌정보학과 관련된 최신 

일반도서를 구입하고 교류협력을 통하여 최대한 수집한다.

참고도서
∙주요 국가(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호주, 중국, 일본 등) 및 국제기구에서 발행된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구입방식 

위주로 적극 수집한다. 소장된 참고도서가 개정되었을 때는 반드시 최신판을 확보한다. 

연속간행물

∙외국 연속간행물은 한국과 관련된 자료 및 한국학 자료, 문헌정보학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하고, 주요 국제기구와 선진국 

및 대표적 학회 발간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한다. 외국 잡지는 교양지보다 학술지를, 비영어권 국가의 학술지보다 영어권 

국가의 그것을, 이공계보다 인문사회계 학술지를 우선적으로 수집하고,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발간하는 연차보고서, 

통계연보는 완전하게 수집한다. 주요 국가의 언론기관이 생산하는 신문은 최대한 구독하고 관련자료도 적극 수집한다. 

 정부간행물

∙OECD 소속 국가에 북한,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을 추가하여 선택적으로 수집하며, 미국, EU, 일본, 중국, 북한의 

정부간행물은 최대한 수집한다. 주요 국가의 정부간행물은 인쇄본 위주로 수집하고 전자형 및 인터넷 파일로 보완한다. 

특히 인접국가인 중국 정부의 동북공정 자료, 일본 정부의 독도관련 자료, 그리고 동북아 국가의 전략적 자료는 적극 

수집한다. 그러나 외국의 정부간행물 중에서 연방제 국가의 주정부 및 단방제 국가의 광역시도가 생산한 자료는 의도적으로 

수집하지 않는다. 

주요 회색문헌

∙주요 대학의 학위논문, OECD 국가의 대표적인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정책보고서와 연구보고서, 학문영역을 대표하는 

학회가 주관한 세미나 자료 등은 선택적으로 수집하되 국회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기술정보원 등과 협력하

여 분담수집하거나 공유방안을 강구한다. 외국의 주요 학술단체가 발간한 회색문헌은 연구 가치, 국제적 인지도와 영향력, 

활동범위 등을 판단기준으로 삼아 매우 선별적으로 수집하거나 수용한다. 문헌이 인쇄형과 전자형으로 유통될 경우 

인쇄형 수집을 우선하고 전자형도 디지털 아카이브하여 보존자원화한다. 

<표 5> 외국자료 개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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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자료 개발지침

외국 전자자료의 개발지침을 요약하면 <표 6>과 같다.

유형 개발 지침

오프라인(패키지형) 

전자자료

∙외국의 오프라인 전자출판물이 인쇄본과 함께 유통될 경우 양자를 각각 수집하되 인쇄본 수집을 우선하며, 오프라인 

외국 전자출판물이 네트워크형으로도 존재하면 접근․열람, 복제․다운로드 등의 계약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네트워크형을 우선하고, 오프라인 전자출판물이 접근․열람, 복제․다운로드 등의 계약조건 등을 충족시킬 

경우에는 네트워크형으로 전환한다. 

∙외국의 패키지형 전자잡지는 수록종수가 포괄적인 것을 선택하고, 소급잡지와 신문은 이용도를 기준으로 선별 

구입한다. 전자책은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서지DB(색인초록, 인용)는 학문영역별로 대표적인 패키지를, 참고자료는 

포괄적 서비스에 유용한 것을 엄선한다. 

온라인(네트워크형) 

전자자료

∙온라인 전자자료 외국 자료개발의 핵심영역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발한다. 외국의 

온라인 전자자료는 접근 및 검색의 신속성과 편의성, 동시 접근자 허용기준, 복제와 다운로드, 원격복사․제공서비스, 

디지털 아카이빙 등을 기준으로 계약․수집하고, 주요 국가의 상업서지, 출판정보, 국가서지, 서지DB, 사실DB, 

패키지형 전자잡지 사전, 데이터집, 통계, 편람, 법령집 등을 주요 수집대상으로 한다.

인터넷(웹) 

정보자원

∙주제별 전문지식, 회색문헌, 파일단위의 학술논문, 단편적인 학술정보(통계DB, 조사데이터, 정책문서 등), 기관레포

지터리, 디지털 문서관, 상업용 DDS 기관, 학술연구기관․학(협)회․공공기관 등의 웹자료를 선택적으로 수집한다. 

특히, 국가명을 도메인으로 하는 사이트, 외국에서 한국의 사회, 정치, 문화, 종교, 과학, 경제 등과 관련된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하는 사이트, 한국인이 저술하였거나 한국을 주제로 다룬 온라인 디지털자원을 선택적으로 수집하되, 

한국의 과거 및 현재와 관련되는 자료는 정보의 정확성과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인터넷 사이트와 웹자료를 엄선․ 

수집한다. 

<표 6> 외국 전자자료 개발지침

유형 개발 지침

지도자료

∙지도자료는 구입 또는 수증방식으로 수집하는데, 특히 지명사전은 철저하게 수집하고 디지털 아카이빙 및 웹사이트 

링크도 강화한다. 특히 전략적, 지리적,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한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지도는 인쇄형 

원본수집을 우선하되, 영인․복제본을 포함하여 망라적으로 수집한다. 또, 외국에서 제작된 한국 관련 고지도, 독도 지도, 

영토 및 영해와 관련된 일본과 중국 지도, 독도 지도, 북미 지도, 유럽 지도의 순으로 인쇄지도와 전자지도를 동시에 

수집한다. 

 고문헌

∙과거 한국에서 발간된 자료로서 외국에 존재하는 고서와 필사본, 한국 관련 내용을 기술한 고서와 희귀서, 수록내용이 

한국에 관한 고문서와 고지도, 세계 고전의 원본 등을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한국과 관련된 고문헌을 구입, 수증요청, 

영구임대, 영인제본 등의 방식으로 수집하되, 원형수집과 보존에 치중한다. 

∙원본자료는 영인본 위주로, 디지털 버전이 존재할 경우 양자를 함께 수집하며, 외국의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 등의 소장자료 

중 인류의 지식문화유산으로서의 내용적, 형태서지적 가치가 높은 자료의 마이크로 또는 디지털 사본을 지속적으로 

수집한다. 

어린이청소년

자료

∙각국에서 발간된 한국관련 아동자료,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작가의 아동자료, 외국에서 번역된 한국 아동서, 세계의 그림책과 

명작동화, 문학 및 그림책과 관련된 연구자료(학술서, 비평서, 서평지), 각국의 아동문학상 수상작 및 주요 아동작가의 

대표작, 주요 국가의 문화․풍습․역사․지리와 관련된 아동자료, 각국의 전설․설화․민화, 주요 학술지와 참고도서 

등의 자료를 중점 수집한다. 또한, 각국의 어린이도서관과 자료의 교환과 교류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주한 외국 

대사관 및 문화원과 협의하여 외국의 어린이․청소년자료를 적극 수집한다. 

장애인용

대체자료

∙외국에서 발간되거나 제작된 대체자료 중 저작권이 허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수집하되, 장애유형별 요구와 선호도, 

디지털 정보환경을 고려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데이지 중심의 디지털 자료를 우선적으로 구입하고 점자도서, 카세트 

테이프 등의 아날로그 자료를 보완적으로 확보한다. 또한, 장애인용 자료서비스가 비교적 충실한 미국, 영국, 캐나다, 

스웨덴, 일본 등의 국가도서관 및 민간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다문화자료
∙다문화자료는 국내에 거주하는 인구비율을 감안하여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

스탄, 스리랑카 등의 자료를 중심으로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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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주제별 집서수준의 지침

4.5.1 기본지침

집서수준(Collecting Levels)은 현재의 장서수준, 미래

의 수집의지와 수집목표, 보존의지의 강도와 심도를 종합

한 개념으로, 통상 컨스펙터스(Conspectus)에 기초하여 

장서의 양적 규모 및 질적 수준을 분석․평가한 후에 기

호로 표현한다. 집서수준은 모든 주제장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도서관이 제공하는 실물장서, 상업적 DB, 인터

넷 정보자원을 포괄하여 디지털 정보기술 환경의 변화를 

적시에 반영한다. 도서관의 장서개발을 담당하는 전문사

서는 중요한 소급자료 및 최신정보의 수집여부, 국가장서

로서의 품격과 내용, 국민의 교양습득 및 학술연구용 지

식정보에 대한 관심과 요구를 기준으로 주제별 집서수준

을 3년마다 검토․평가하여 수정하거나 보완한다. 

4.5.2 주제별 집서수준 지침

도서관은 컨스펙터스를 원용하여 집서수준을 최소수준

(Minimal Level), 기본정보수준(Basic Information Level), 

학습교육지원수준(Study or Instructional Support Level), 

연구수준(Research Level), 망라적 수준(Comprehensive 

Level)의 5단계로 구성한다. 집서수준을 적용할 때, 주

제별 자료의 포맷 및 특성별 기준은 <표 7>을 근거로 결

정한다.

도서관의 중장기 주제(학문)별 집서수준은 KDC의 

10개 주류로 구분하여 <표 8>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각 

주류의 하위주제 집서수준은 주제별 개발지침에서 상세

하게 정한다.

포맷/특성 1(ML) 2(BIL) 3(SISL) 4(RL) 5(CL)

학술적 수준 고등학교 전문대학 학부/석사 박사연구 전문연구자

장서의 목적 최소 수집: 상대적 주제의 개론 및 정의 모든 대중의 요구 지원 박사과정 및 고급연구 지원 망라적 수집

일반도서 매우 제한적 수집 제한적 수집 광범위한 수집 매우 광범위한 수집 〃

전문학술서 해당없음 해당없음 선택적 수집 〃 〃

일반잡지 〃 대표잡지의 제한적 수집 광범위한 수집 〃 〃

전문학술지 〃 해당없음 대표적 학술지 〃 〃

참고자료 최소
제한적 수집: 문헌안내 
수준

광범위하게 수집 〃 〃

전자자원 비상업적 자원의 수집
상업적 또는 웹 선택적 
수집

상업적 및 웹자원의 
폭넓은 접근

〃 〃

사본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최소수집 매우 광범위한 수집

언어범주 한국어 한중일어, 영어 한중일어, 영어 등 광범위한 수집 〃

보존수준 유효수명 후 폐기 일부 폐기 및 수선
지적 콘텐츠의 보유 및 
아카이브

원형포맷의 보유와 보존 원형포맷의 보유와 보존

신간비율 5% 미만 5∼10% 미만 10∼25% 미만 25∼75% 미만 75∼100%

<표 7> 도서관 집서수준의 포맷별 및 특성별 결정기준 

주 제
아날로그 자료 디지털 자료

국내자료 외국자료 오프라인 온라인

총 류 5 3 3 2

철 학 5 4 3 2

종 교 5 3 3 2

사회과학 5 4 4 2

순수과학 4 3 3 2

기술과학 4 3 3 2

예 술 5 4 4 2

언 어 5 4 4 2

문 학 5 4 4 2

역 사 5 4 4 2

* 1: 최소수준, 2: 기초정보수준, 3: 학습교육지원수준, 4: 연구수준, 5: 망라적 수준

<표 8> 도서관의 주제별 및 매체별 집서수준



120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1권 제4호 2010

4.6 자료보존관리 및 제적․폐기 지침

4.6.1 기본지침

도서관은 법정 납본도서관으로서 국가장서를 보존관리

할 때 통상적인 보존활동인 계획수립과 정책결정과 적용, 

서고환경 및 자료관리, 파오손자료의 보존․복원처리, 소

독․탈산처리, 재제본, 영인본 제작, 매체변환, 수장공간 

확충을 위한 제적․폐기․재배치와 밀집배가 또는 자동

서고시스템 도입․공동보존관 설립 등의 모든 수단을 적

용하여 완벽하게 보존․관리한다. 도서관 장서의 제적과 

폐기는 수장공간의 확보, 이용자 접근의 개선, 관리비용의 

절감 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반면, 도서관은 한국

의 지식문화유산인 국가장서를 영원히 보존해야 하므로 

제적과 폐기가 필요악일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이 국가

장서 중에서 불가피하게 제적 또는 폐기해야 할 경우에도 

실물(원형)보존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는다. 

4.6.2 자료보존관리지침

국가도서관은 한국의 지식문화유산인 국가장서를 완

전하게 보존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 따라서 형태서지

적, 내용적 측면의 중요성을 기준으로 실물(원형)보존, 

내용보존을 원칙으로 하여 보존․복원처리, 소독․탈산

처리, 매체변환 등을 통하여 완벽한 보존성을 지향하는 

동시에 당대와 미래의 접근과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이

를 위하여 국내 일반자료보다 국내외의 고서와 귀중서

를 포함한 고문헌, 통시적 희귀서, 고가의 외국 학술자료

에 보존관리의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이러한 자료는 영

구보전을 위하여 영인본 또는 대체매체로 제작하며, 외

국의 대다수 일반자료는 ‘1종 1책 보존주의’를 지향한다. 

도서관이 동일한 자료에 대하여 인쇄자료와 전자자료, 

인쇄본과 오프라인 및 온라인 전자자료와 같이 여러 버

전을 동시에 소장하고 있을 때는 인쇄자료를 우선적으

로 보존하되, 각각의 버전도 가능하면 보존한다. 

4.6.3 자료제적 및 폐기지침

도서관은 법정 납본도서관인 동시에 보존도서관이므

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장서를 제적하거나 폐

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서관은 소장

자료 중에서 납본자와 출판사의 제적 및 폐기 요청자료, 

화재․전쟁 등의 천재지변으로 망실된 자료, 다량의 복

본자료, 기타 관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자료에 한하여 폐

기할 수 있다. 관리상 또는 이용상의 파오손으로 인하여 

제적․폐기해야 할 경우에 반드시 영인복제, 마이크로

화, 디지털화, 마이그레이션 등의 방식으로 대체버전을 

확보한다. 이와 동시에 대상자료의 원본이 형태서지적 

측면에서 중요하면 원형보존 및 복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한다. 장서를 폐기할 때 주관 및 관련부서의 합의를 

전제로 각종 위원회(장서개발위원회 등)의 심의․의결

을 거쳐 관장이 결정하도록 한다.

4.7 협동장서개발 전략

도서관은 주요 국가도서관(미국의 LC, 영국의 BL, 

프랑스의 BnF, 캐나다의 NLC, 호주의 NLA, 일본의 

NDL 등) 및 주요 국가의 대표적인 과학기술정보기관과 

자료기증 및 교환업무, 정보교류를 정례화하여 자료교

환, 공동이용, 수집정보 공유 등을 강화하고 현재 취약한 

이공계 학술연구자료를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또, 외국 

주재 한국문화원과 협력하여 외국자료를 구입 및 수증

방식으로 수집한다. 방대한 국가장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내의 주요 도서관(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한국과학

기술정보연구원, 국가기록원, 부처별 자료실, 정부출연

기관의 정보센터, 주요 대학도서관 등)과 협의체 및 시

스템을 구축하고 국내외 학술연구자료, 회색문헌, Web 

DB와 전자잡지, 인터넷 정보자원 등을 공동 또는 분담

형태로 개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아울러, 국

내 주요 문화기관과 협력하여 고서, 고문서, 고지도, 필

사자료, 그림자료, 입체형 실물자료, 도록 등의 특수범주

자료 수집기능을 강화한다.

4.8 장서개발정책의 관리주체 및 개정주기

장서개발정책의 검토와 개정은 자료기획과가 주관하

고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장서개발위원회의 최종 검토과

정을 거친 다음에 관장이 확정한다. 장서개발정책은 도

서관 장서개발의 기본원칙과 세부지침을 규정한 문서로

서 실무수행의 체계성, 일관성, 합리성, 객관성, 현실성

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국가 및 사회환경, 지식정

보의 생산․유통 패러다임, 이용자 정보요구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때 실용적인 정책

문서가 될 수 있다. 이에 도서관은 최소 3년을 주기로 장

서개발정책의 체제 및 내용을 수정․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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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국립중앙도서관에는 한국의 지식문화유산인 국가장

서를 집중적으로 개발․보존하고 제공해야 할 법적 책

무가 부여되어 있다. 이러한 국가적 책무를 수행하여 당

대와 후대를 위한 범국가적 지식문화유산기관으로서의 

정체성과 위상을 유지하려면 누적성, 역사성, 장기 보존

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국가장서를 체계적으로 개발․

관리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기본

적 원칙과 지침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유형별, 매체별, 

주제별 장서개발을 위한 지침을 요체로 하는 최적의 정

책모형을 제안하며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세부지

침을 제시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기본

모형은 총 8개 영역(서문, 장서개발의 대상․주체방법, 

장서개발의 우선순위와 기본원칙, 장서개발 기본지침, 

주제별 집서수준 지침, 보존관리 및 제적․폐기 지침, 협

동장서개발 전략, 장서개발정책(CDP)의 관리주체 및 

개정주기)으로 구성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은 모든 직원에게 국

가장서의 현주소를 이해하고 국가문헌에 대한 미래의 

수집의지 및 개발방향을 제시하며, 자료수집 및 자료보

존관리를 위한 실무적 지침을 제공하는 동시에 신입직

원 및 배치전환에 따른 담당직원의 교육훈련 매뉴얼로 

활용하는 한편, 도서관의 체계적인 장서개발계획을 대내

외에 천명하는 정책홍보용 문서이다. 

이를 위하여 자료관리부 자료기획과의 주관으로 지상

공청회 형식의 의견수렴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

을 통하여 여론을 추가로 수렴하여 수정․보완하고 다

시 장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주관부서는 내부 직원 및 자문위원회의 검

토과정을 거쳐 확정된 장서개발정책문서의 최종안을 관

장에게 보고하고 공식문서로 확정한 다음에 국립중앙도

서관 홈페이지에 한글 및 영문버전을 동시에 업로드해

야 한다. 

주요 국가의 국가도서관은 오래 전부터 자국에서 생

산되는 모든 지식정보 뿐만 아니라 외국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총체적으로 관리․보존하는 지식문화유산기

관 및 학술연구도서관으로서의 국가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하여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하고, 또한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국가장서의 체계적 

개발과 자료보존관리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실무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전문

가들의 검토과정을 거치고 열의와 정성을 다하여 수립

한 도서관 관련 정책자료가 서랍 속에서 잠자거나 휴지

조각으로 전락한 사례도 없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립된 

정책모형을 문서화하는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

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은 장서개발정책을 성문화되어 법

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세계의 모든 국가도

서관 중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충실하며 강력한 실천의

지를 담은 정책문서로 자리매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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